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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글은 1960년대 후반의 김승옥의 장편 『60년대식』(1968)을 대상으로, 작품이 쓰여진 당대의 지배담론의 특징과 관련해 소설에 나타난 증상 형성 동기와 그 양상을 살핀다.

          『60년대식』의 ‘도인’은 유서와 사표를 쓴 후, 자살을 유예한 채 만 이틀 간 도시군중을 탐색하는 인물인데, 그의 박람기는 대중소비사회로의 본격적 진입을 앞둔 당대의 시대상에 근거한다. 그가 만나는 다양한 인물군상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사회 전반의 ‘외형적’ 경제성장의 성과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사회 주체로서의 대중들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대중가수가 된 ‘주리’를 포함해, 이들은 대중의 심리·욕망·정체성을 대리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60년대식』에서 대중은 ‘시청각시대’의 대중문화를 적극 향유하는 동시에, 물질주의와 소비문화에 포박되어 있는 파편화된 인간 무리로 그려진다.

          이뿐 아니라 『60년대식』은 60년대 후반 대중의 삶에 침착된 공적 지배이념의 단면을 현상해준다. 1968년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시행을 통해 억압적 정치현실이 개인의 일상과 내면을 어떻게 규율했는가를 보여주는 한편, ‘산상수훈(山上垂訓)’이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예수의 산상설교에 빗대어 남산 팔각정에서 펼쳐지는 경제인 사내의 ‘복음’을 비판·풍자한다. ‘60년대식’ 산상수훈은 당시의 발전주의가 종교적 복음 못지않게 강력하게 작동했음을 드러낸다. 이때 도인이 느끼는 소외감과 패배감은 60년대 후반 대중 일반의 감정구조가 되기에 충분하다. 김승옥의 『60년대식』은 결국 물적·성적 욕망에 포획된 소비주체로서의 대중이 60년대 후반 경제성장 일변도의 통치 이념과의 긴밀한 연관성 하에 형성된 대상임을 적시케 한다. 공론 장에선 대중사회 담론이 개화되었지만 대중의 문학적 형상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김승옥은 『60년대식』을 통해 대중소비사회의 징후를 묘파하는 한편, 맹목적 발전주의의 이면을 희화화함으로써 60년대 말에 수행된 증상으로서의 글쓰기의 정치성을 확인시켜준다 할 수 있다.

        

        
          
            초록
          
        

        
          This paper targets Kim Seung-ok's feature in the late 1960s, in 60s style(1968), and examines the motive and pattern of the formation of symptoms in the novel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ing discourse of the time when the work was written. The symptoms in this paper are especially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es the object of exchange that the all-out mobilization system for growth and development had to pay in return.

          In the 1960s, the public is portrayed as a new social entity that actively enjoys the popular culture of the "audio-visual age" and as a fragmented group of humans who are embedded in materialism and consumer culture. Kim Seung-ok sharply delves into the signs of mass-consumption society through the 1960s before the literary image of the public began in earnest. Kim Seung-ok's 60s style finally shows that the public as a consumer who was captured by material and sexual desires was form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ruling ideology of economic growth in the late 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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